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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끔 우리집 아이들에게“오늘 뭐 먹을까?”라

고 물으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하나 

있는데 그것은 마카로니 앤 치즈 (이상 맥앤치즈

라고 하겠음)이다. 다들 알겠지만 맥앤치즈는 마

카로니와 치즈를 버무려 만든 서양 음식 중 하나

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즐겨먹는 가정식이다. 원

래 이탈리아 요리인데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

슨이 백악관에서 이 음식을 먹으며 인기를 끌게 

되었다고 한다. 오늘날에는 시중에 인스턴트 맥

앤치즈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 마치 라면처

럼 누구나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. 

우리도 아이들 때문에 맥앤치즈 간편식품 세계

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, 라

면처럼 끓이고 치즈 분말 스프를 넣어 먹을 수 있

는 크래프트의 믹스 패키지는 무려 1930년대부

터 만들어졌다고 한다. 크래프트 맥앤치즈 박스 

패키지를 열면 마카로니와 분말 타입의 치즈 믹

스 소스가 들어있다. 조리 방법은 끓는 물에 마카

로니를 넣고 7-8분 익힌 후 마카로니를 체에 받

쳐 물기를 빼고 치즈 믹스 소스 그리고 기호에 따

라 우유, 슬라이스 치즈, 버터 등을 추가해서 섞

어 먹으면 된다. 치즈의 짜고 강한 맛을 즐기지 

않는다면 냄비에 마카로니 끓인 물을 조금 남겨

두어 넣거나 치즈 분말 스프를 조금 덜 넣으면 된

다. 그리고 인스턴트 맥앤치즈보다 더 맛있게 먹

으려면 새우나 베이컨, 야채 등을 추가하고 위에 

모짜렐라 치즈를 뿌린 후 오븐에 구워내면 된다. 

이렇게 하면 인스턴트식품답지 않은 자태를 뽐

내며 꽤 근사한 요리로 변신하기도하고 훨씬 맛

있기도 하다. 

나는 한국 사람치고 치즈를 잘 먹는 편이긴 하

지만 (어릴 때 샛노란 아메리칸 치즈 슬라이스를 

뜨거운 밥 위에 얹어 비벼먹는 걸 좋아했음) 맥

앤치즈는 나 역시 많이 먹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

는, 김치를 부르는 음식임은 틀림없다. 그러나 정

말 맛있게 혼자 한 그릇을 비워낸 인생 맥앤치즈

가 있었으니 그것은 몇 년 전 혼자 켄터키로 출장 

갔을 때 어느 카페에서 먹었던 컬리플라워 맥앤

치즈이다. 아삭하게 씹히는 컬리플라워와 부드

러운 마카로니의 조화가 훌륭했고 위에 뿌려진 

빵가루의 훌륭한 식감은 내게 맥앤치즈의 신세

계를 열어주었다. 그 맥앤치즈를 먹은 이후부터

는 더욱 더 다른 맥앤치즈를 입에 댈 수 없었다

고나 할까?  

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하도 맥앤치즈 노래를 

불러서 꽤 많은 크래프트 맥앤치즈 패키지를 미

국에서 공수해와 지금까지도 요긴하게 먹고 있

다. 한국에도 동일한 제품을 대형마켓에서 판매

하고 있다. 미국보다 2-3배 정도 비싸게 판매되

고 있지만 워낙 미국에서는 1불도 안 하던 가격

이니 지금도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. 한국에서 판

매되는 제품에 한 박스가 3인분이라고 표기되어 

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2박스를 네 남매가 조금 

모자란 듯 남김 없이 싹싹 비우니 진정한 맥앤치

즈 러버라고 할 수 있겠다. 

미국에서도 맥앤치즈는 Comfort food, 즉 위안

을 주는 그리운 옛 맛, 엄마 손맛 같은 음식이긴 

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표 된장찌개나 불고

기 대신 맥앤치즈를 손꼽는 것은 뭔가 좀 묘한 느

낌이다. 엄마가 해 준 음식 중 제일 맛있었던 것은 

라면이었다고 기억하는 느낌이랄까……  

불현듯 맥앤치즈를 능가할 수 있는 엄마표 음식 

개발이 시급한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된다. 

맥앤치즈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해 오던 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의 필자가 작년 8월부터 한국 생

활을 시작하며 1.5세 아줌마의 눈에 비친 흥미진진한 한국생활 

이야기를 전하고 있다. <편집자 주>


